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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의 현악 4중주 제 5번(1934), 제 

1악장에서는 전통 소나타 알레그로(Sonata Allegro)형식에서 보여 지는 긴 

주제 선율의 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몇 개의 주요 동기-2개의 음정으

로 구성된 모티브에서 시작하며 여러 개의 모티브로 성장 해나감-와 단편들

이 연관성을 갖고 발전되고 있다. 또한 제 1악장의 주요 동기들은 제 2, 제 

3, 제 4, 제 5악장에서까지 사용되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관찰 하였다. 이러

한 요소들은 유기성을 발휘하며, 악장간의 통일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마

치 베토벤의 중기, 후기 소나타에서 첫 1-2개의 모티브가 전 악장의 모티브

로 변형 활용된 점과 같은 맥락으로 논하였다. 

  현악 4중주 제 5번의 조성적 측면에서는 주조(Prevailing Key)인 B♭Key

는 발전부에서는 E Key로 시작됨으로 트라이톤(Tritone)의 관계를 유지하였

고, 주요 선율선에서 조차도 트라이톤의 음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관찰

하였다. 

  제 2악장과 제 4악장은 형식, 짜임새에 있어서도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도 긴 주제선율이 아닌 몇몇 단편적 동기에 의해 발전되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다. 

  제 3악장은 스케르쵸(Scherzo)-트리오(Trio)악장으로 비대칭박의 불가리

풍 리듬 반주와 민속적 선율로 작곡 되었으며, 다 카포(da capo) 기호에 의

해 반복되지 않고 다시 전개, 재현된 스케르쵸 섹션이 특별하다. 

  제 5악장은 제 1악장과 동일한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틀로 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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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에 있어 대위적 구성을 보여 진다. 특히 발전부는 푸그(Fugue)로 작곡되

어 있으나 전통의 푸가에서 갖는 Ⅰ-Ⅴ의 조성관계는 찾아 볼 수 없고 트라

이톤의 조로 주제가 응답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복조성

(Bitonality)으로 구성되어 다른 현대적 기법과 함께 특유의 멋스러움을 자아

내고 있다. 코다 역시 107마디의 길이로 방대한 전개를 보여주는 점은 베토

벤의 몇몇 소나타형식에서 엿볼 수 있는 점과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5개 악장의 형식적 측면을 한 시야로 본다면 제 3악장의 스케르쵸 악장을 

한 축으로 하여 제 1악장과 제 5악장은 각기 소나타 알레그로형식으로 형식

적인 대칭관계를 이루고, 제 2, 제 4악장은 3부형식의 틀로 구성되어 역시 형

식적 대칭으로 아치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대칭구조와 통일성

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내용면에서는 개성 있고 변화로운, 그러면서도 각 악장

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바르톡 현악 4중주 제 5번은 바르톡의 완숙기의 작품으로 그의 독

특한 화성어법 및 구조적 전개, 또한 민속음악으로의 새로운 접근 방법 등 다

양한 변화가 시도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제 1장에서는 분석방법 및 범위를, 제 2장에서는 현악 4중주의 

발달사를, 제 3장에서는 바르톡이 작곡한 여섯 개의 현악 4중주에 대한 개관

을, 제4장에서는 그의 현악 4중주 제 5번에 대해 악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으며, 제 1, 2, 3, 4, 5악장에서 논하였던 악장간의 관련성을 다시 정리하여 

다섯 개의 악장들을 하나의 틀로 구성되어지는 아치(Arch)형에 대해 논하였

고,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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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속 모드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추상적인 선율과 화성구조에 이르는 벨라 바르

톡(Béla Bartók, 1881-1945 헝가리 토론탈 지역에서 태어남)1)의 음악 언

어는 새로운 조성체계와 새로운 작법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Progression)의 

성장기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바르톡이 작곡한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바르톡의 음악적 어법은 무조성(Atonality), 복조성(Bitonality), 다조성

(Polymodality), 그리고 12음기법등을 포함하여 20세기 현대음악에 다루어

지는 음악기법을 총괄한 다양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런가하면, 바르톡

은 이러한 현대적 어법을 고전적 어법에 융화시켜 그 자신만의 음악적인 균형

을 이루었다. 이렇게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바르톡

의 음악에서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들은 그가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온 작품들

이다.

이 현악 4중주들은 바르톡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

며,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의 4중주를 이어서 바르톡은 현대음악계에 현악 

4중주에 발전을 이루었다2). 

본 연구자는 고전 시대에 탄생된 현악 4중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바

르톡의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들을 살펴봄으로서 그의 음악적 어법 및 스타일

1) Sadie, 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 Ltd., (1995),197쪽. 
2) 우효원, “Béla Bartók의 String Quartet No.4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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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 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고전적 기법과 현대적 기법이 잘 융화된 제 

5번을 분석 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완전한 대칭적 아치

(Arch)구조를 이루고 있는 제 1악장과 5악장, 제 2악장과, 4악장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 되는지를, 그러면서도 다섯 악장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는가를 건축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 3시기에 해당하는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에서는 특징적으로 모티

브는 어떻게 성장(Growing Material)해 가는가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하며, 이

들 자료들은 각 악장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 현대적 

기법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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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악 4중주 발달사

 현악 4중주는 고전시대에 탄생된 장르로, 네 개의 현악기들이 각각 독립적으

로 성부를 끌어가는 짜임새적 구성을 이상으로 삼는 앙상블이다.3) 현악 4중주의

이런 특성은 18세기 초 바로크의 트리오 소나타와 이와 관련되는 여러 장르들의 

콘티뉴오 구조를 대체하여 극대화하기 시작하였다.4) 

 초기 고전시대에는 콘티뉴오가 제외된 현악 3중주, 5중주, 6중주 등이 여러 

작곡가에 의해 널리 쓰여 졌으나, 하이든에 이르러 그의 Op.33 이후에 작곡된  

39곡의 현악 4중주들은 하이든의 후반기 작품들의 여러 장르에서 광범위하게 나

타나는 구조적, 구성상의 원칙들이 결합되는 등 진정한 의미를 갖춘 현악4중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4중주가 내적으로 담고 있는 다양하게 균형 잡힌 구성과 

세 번째에 미뉴엣 악장이 정착되는 4악장, 또는 3악장 구조(모짜르트의 원칙에서 

가져왔다)로 짜여 지는 등등의 형식적 틀은 심포닉 사이클의 표준이 되었다.5) 

형식과 표현 모두에 있어서 하이든의 Op.9-20까지의 작품들은 매우 자연스럽

3) 현악 4중주와는 달리 4성부 현악합주 구성은 바로크의 서곡 콘첼트그로소, 리피에노 콘첼트 장
르와 보다 근대적 이디엄의 전고전 4성부 심포니에 적용되었었다.(Don R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808-810쪽.) 강 은경, “Beethoven Sonata Allegro악장의 재현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1997) 1쪽, 재인용.

4) 같은 현악 4성부 구성을 갖더라도 Geminiani, Locatelli, Giuseppe Sammartini에 의한 리피에

노 콘첼트 내에 나타나는 독주 앙상블 페시지는 두 새의 바이올린, 첼로/콘티뉴오에 비올라를 

덧붙인 것이다. 북 독일의 Sonata a4 또는 Quadro with Contino 등은 보다 더 골격을 갖춘 퀄

텟들이나 이후 쓰여진 현악 4중주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유리된다고 보겠

다.(Don D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808-810쪽.) 강 은경, “Beethoven 

Sonata Allegro악장의 재현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1997) 1쪽, 재인용.
5) Don D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808-810쪽.)



- 4 -

게 발전되었다. 이 작품들은 안정되고 다양하며 특징적인 구조의 창조를 위한 하

이든의 역할을 특히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은 하이든이 주제의 대등한 분할

이라고 했을 법한 “완전히 새롭고 특별한 형식”의 Op.33 에서 두드러진다.  

다음의 <악보-1>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Op.33.제 2번 1악장의 발전 부분이

다. <악보-1>의 시작부분은 하이든의 푸가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들 중에 명

백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곡이라 할 수 있겠다.

<악보-1>  하이든. 현악  4중주 Op.33 제 2번 제 1악장.

Op.33 이후의 하이든이 작곡한 39개의 현악 4중주는 형식적 원칙과 그보다 

더 큰 스케일, 포멀함과 동시에 스타일리스틱하며, 모든 장르에서 나타나는 그의 

후기 작품들의 폭 넓은 표현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에서 현악 4중주 작곡이 성행하는 동안, 파

리와 런던은 현악 사중주 작품들의 출판과 보급의 중심지였다. 1770년대 이후 

콰토르 콘체르탄테(quatuor concertante)라는 불어 제목이 현악 4중주를 지칭

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런 현상은 19세기에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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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의 열여섯 개의 현악 4중주는 그의 작품 활동에 따라 3기로 분명히 구

분된다. 초기 작품들에 나타나는 경제적 동기발전 등은 하이든의 4중주가 갖는 

구성상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다섯 개의 중기 4중주들 (Op.59, Op.74, 

Op.95, 1805-10)에는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에로이카 심포니(1803)에서 미

리 예고된 극적 강도를 반사하고 있다. 즉, 넓은 피치의 음역과 기교적 어려움이 

따른 그의 작품들은 더 이상 아마추어 연주단이 아닌 전문적 4중주 연주가를 위

한 심포니 등과 같은 대규모 콘서트를 위해 쓰여진 점이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 4중주들(Op.127, Op.130-32, Op.135, 1823-26)은 

그가 고도로 개념화 한 작품들이다. 고도의 개념화란 아마도 4악장에서 7악장까

지 대규모의 틀을 갖는 극적 형식의 다양화와 축약적, 수평적으로 접근하는 선율

의 간결함, 넘치는 대위법적 진행(Op.133 Gross Fugue)등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에 나타나는 이런 극적형식의 다양화 및 개념화는 소나타 

알레그로 틀에 몇 가지 중요한 형식구조를 초래하게 된다. 즉, 확대된 코다, 특별

한 연결구 6) 안정감이 없는 제2주제의 복귀라는 관점에서 재현의 시작을 두드러

지게 보여 지지 않게 구성한 점 뿐 만 아니라 확대된 반음계적 3화음의 연장7), 

때로는 주요주제를 간결하게 축약하여 복귀함으로써 형식적 다양성을 꾀한 점이

라 하겠다. 다시 말해 베토벤은 재현부에서 제시부를 정확하게 반복하지 않았으

며, 전통의 선율적 재료에 의한 회피에서 극도의 유연적인8) 연결구와 종결구를 

6) 연결구(transition)란 어떤 작품 중 대조되는 두 개의 큰 부분을 연결하는 주된 기능을 갖는 패

시지로서, 흔히 소나타 형식을 갖는 작품에서 전조를 위한 주목적으로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

에 나타나는 부분이다.
7) Roger Kamien은 쉥커 분석법을 적용하여 전조 반음계적 3화음의 확장된 프로롱게이션으로 접

근하였다.(Roger Kamien, “Aspects of the Recapitulation in Beethoven Piano Sonatas” 

The Music Forum, 1 (1970): 195-235쪽.)
8) 유연적이란 새 동기의 발전, 휘몰아쳐가는 듯 한 리듬의 흐름, 토니사이즈(tonicise)하기 위한 

반음계적 패시지 등에 기법적 다양성을 의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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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현악 사중주가 번성한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

러서는 현악 사중주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와 같은 보다 급진적인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실내악과 실내악을 썼던 작곡

가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섰고, 실내악 작곡가들을 비하했다. 

 슈베르트의 초창기 현악 4중주들은 부분적으로 오케스트라 양식으로 쓰여 졌

고, 대부분이 그의 집안의 4중주들을 연주하기 위해 쓰여 졌다. 4년의 공백 후 그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크바르테트자츠(Quartettsatz, 1820)와, 죽음과 

소녀(Death and the Maiden, 1824)를 포함하는 1824-26년에 작곡된 세 개의 

걸작들과 함께 현악 사중주의 장르로 돌아왔다. 소리의 울려 퍼짐으로 대변되는 

서정시체는 음조를 중요시했고, 이러한 작품들의 표현력 강한 내용이 이 작품들

을 슈베르트 적이면서 낭만적이라고 평가 받게 했다. 

 <악보-2>는 베토벤의 후기 현악 4중주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어떠한 베토벤

적인 영향의 결과보다 낭만적인 경향을 찾는 것에 더욱더 반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2>  슈베르트. 현악 4중주 G장조 D887. 2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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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 계속

 이와 흡사한 성향은 멘델스죤의 여섯 개의 현악 4중주(1827-47)와 슈만의 

세 개의 작품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악 4중주는 19세기 후반 드보르쟉(14 quartets, 1862-95)과 브람스(3 

quartets, 1873-76), 그리고 스메타나(2 quartets, 1876-96)의 작품들에서 

작은 전성기를 맞기도 한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의 4중주는 체코 민속음악 특히 

춤곡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며, 보로딘과 차이코프스키는 러시

아 민요 같은 가락을 현악4중주에 사용함으로서, 동양적이면서 러시아풍의 음악

적 용어를 창출하였다. <악보-3>은 보로딘 현악 4중주 제 1번으로서, 화성의 하

모닉스와 내성부의 선율선의 융합은 화려한 관현악적 음형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악보-3>  보로딘. 현악 4중주 제 1번, T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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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 계속

드뷔시와 라벨의 4중주(1893, 1902-3)는 인상주의 화음과 프랑크의 4중주

에서 비롯된 포멀한 형식의 작곡법이 공존한다. 이들로부터 조금 후, 비엔나에서

는 쉔베르크의 두 개의 4중주가 발표되고(한 개의 긴 악장으로 구성된 1번

(1904-5)과, 소프라노가 있는 2번(1907-8)) 베르그 의 Op.3도 1910년에 작

곡 되었다. 이 작품들은 한참 후 쉔베르크의 마지막 두 개의 4중주(1927-36)와 

베베른의 Op.28(1936-38)이 있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작품들은 모두 12음 기

법으로 작곡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신고전주의적인 접근법은 밀하우드(milhaud)

의 18개의 현악 4중주(1912-50)의 많은 작품들의 특징을 대변해 주는데, 에른

스트 토흐(Ernst Toch 13, 1902-54)와 파울 힌데민트(Paul Hindermith 6, 

1919-45)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20세기 현악 4중주들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바르톡의 여섯 개의 작품

(1908-39)들은 안정된 형식과 배음, 다양한 타악기 효과, 미분음 등을 주목할 

만하다. 레오 야나첵(Leos Janacek)의 두 개의 4중주(1923-28)는 바르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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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과 스타일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표제 음악적 성

격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악 4중주 작곡가들은 미아스코브스키(Myaskovsky), 

쇼스타코비치(Shostakovich 15 quartets, 1935-74), 프로코피에프

(Prokofiev 2 quartets, 1930-41)등이며, 폴란드에서는 지마노브스키

(Szymanowski)와 최근의 펜데레키(Krzysztof Penderecki 2 quartets, 

1960-68)가 대표적이다. 

 특히, 펜데레키는 현악기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은 특수기법을 활용하여 새로

운 음향을 창출 하였다. 예를 들면 미분음, 우연성피치, 브리지와 테일피스 사이

에서 선 을 치는 음향과, 다양한 활의 주법, 손으로, 손톱을 이용한 연주법 등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4>는 현악기의 특수 주법을 이용해 작곡되었다.

<악보-4> 펜데르키, 현악  4중주 제 2번, 연주 주법(Perform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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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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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계속

 

많은 영국의 현악 4중주 중에는 미카엘 티벳(Michael Tippett 4 quartets, 

1934-79), 알란 라우토네(Alan Rawthorne 3 quartets, 1939-64), 그리고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3 quartets, 1941-75)의 작품들이 언급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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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현악 4중주는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의 두 작품으로 시작되었

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제 1번(1896)은 ｢구세군으로 부터｣(From the Salvation 

Army) 라는 제목이 있고 제 2번(1907-13)에도 각 악장마다 표제가 붙여져 있

다. 근래에는 신고전주의적 색채를 지닌 왈터 피스톤(Walter Piston)의 다섯 개

(1933-62)의 현악 4중주곡이 있고, 로저 세씨용(Roger Sessions)의 두 작품

(1936-51),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널리 알려진 사무엘 바버(Samuel Barber)

의 작품(1936), 엘리옷 카터(Elliott Carter)가 쓴 세 개의 현악 4중주

(1950-71) (2, 3번은 각 파트를 음악적으로 성질화 혹은 인물화 시킨 그의 기

교가 드러난다), 그리고 현악 4중주 제 2번과 7번(1952-79)에 성악을 가미시

킨 죠지 록버그(George Rocheberg) 의 일곱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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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르톡의 현악 4중주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의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그의 음악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데 가장 적합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라우트(Graut)는 그의 서양 음악사에서 바르톡의 음악을 3

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현악4중주 제1번(1908)을 초기, 제2번(1916), 

제3번(1927), 제4번(1928)은 중기, 그리고 제5번(1934), 제6번(1939)은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9)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4번에 관한 논문은 몇 편 발표된 바가 있으나, 제 

5번에 관한 연구는 89년도에 1편에 한하고 있다.10) 국내에서도 이미 김11), 

박12), 우13)등에 의해 연구되어 발표되었다. 

1. 현악 4중주 제 1번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1번(1908)은 화성과 선율 면에서 와그너

(Wagner)의 반음계주의를 계승하고 있으나, 독일 후기 낭만파, 와그너, 브람

스풍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14) 이 곡에서는 2년 

9) Donald Joy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New York, W.W. 

Norton(1988),811쪽.
10) 김진영, “벨라 바르톡의 현악4중주 제5번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1989.
11) 김영은, "벨라 바르톡 현악4중주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4, (1997).
12) 박장순, "Béla Bartók의 String Quartet No.4의 화성구조에 대한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1993).
13) 우효원, “Béla Bartók의 String Quartet No.4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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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접촉한 인상파 음악의 영향, 그리고 1905년부터 탐구하기 시작한 헝

가리 민요의 영향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바르톡 특유의 대위법 전개방

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선율을 선회시키고, 음을 바꾸고 음들을 

융화시키거나 반대로 위치를 바꾸는 것 등의 기법들이 자유롭고 유연성 있게 

이 곡에 적용되고 있다.15)

  제 1악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베토벤풍의 푸그(Fugue)로 시작된다.16) 형

식은 A-B-A'로 나뉘어져 있는데, A부분에서는 느린 템포에 따라서 제Ⅰ, Ⅱ

바이올린의 대위법적 선율이 나오고 마디 8부터는 비올라와 첼로가 전위된 

상태에서 같은 선율을 연주한다. 그리고 제Ⅰ, Ⅱ바이올린은 자유로운 대위법

적 선율을 만든다. B부분에서는 비올라가 새로운 선율을 나타내면서 열정적이

고 빠른 흐름을 보여준다. A'부분에서는 A부분과 같은 선율을 1옥타브 위에

서 연주하면서 변형된 형태로 나아간다.17)

  제 2악장, Allegro Vivace는 소나타 형식(Sonata form)으로 제 1주제는 

2개의 짧은 동기들로 이루어지는데, 3개음으로 된 반음계와 4개의 음들인 

D-C＃-E＃-F＃, A-G＃-D＃으로 이루어진 3개의 음들의 연속 진행을 보

여준다. 제 2주제는 외성부인 제Ⅰ바이올린과 첼로에서는 오스티나토

(Ostinato)가, 비올라에서는 왈츠풍의 주제선율이 나온다. 

  제 3악장에서 바르톡은 처음으로 민속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는 도입부에서의 첼로의 루바토(Rubato), 알레그로 비바체(Allegro Vivace)

14) Gleasm, Harold & Becker, Warren, Music Literature Outline, Bloomington:       

Frangipani(1980), 98쪽.
15) Halsey Stevens, The Life and Music of Béla Bartó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1931), 172쪽.
16) 베토벤의 현악4중주 c＃단조의 혼이 담긴듯하다.(The String Quartets of Béla Bartók,   

Boosey & Haneks: New York, 출판년도 미상, 3쪽.)
17) Halsey Stevens, The Life and Music of Béla Bartó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1931),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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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댄스(Dance)리듬선율의 4도음 강조, 한 음의 타악기적 반복들이라 하겠

다. 형식은 A-B-A'-Coda로 나누어지는데, A부분에서 나오는 짧은 동기는 

B부분에서 반음하행과 반음상행의 형태로 3악장을 이루고, A'부분에서 A의 

동기가 5도 위에서 나타나며, 코다(Coda)부분에서는 비올라성부에서 주제가 

도입되고 있다.

2. 현악 4중주 제 2번 

  현악 4중주 제 2번(1915-1917, Moderato-Allegro molto 

capriccioso-Lento)은 35세 되던 1917년에 완성된 곡으로 발트 바우어 4중

주단에 의해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또한 그 멜로디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

의 여섯 개의 4중주곡들 중에서 으뜸가며 이미 작곡가의 성숙함에 도달한 작

품으로 평가 되고 있다.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모데라토(Moderato)의 9/8박자를 기본으로 

한 6/8박자의 혼합 형태로 시작된다. 제 Ⅰ바이올린의 주제 동기가 E음에서 

시작하여 4도위인 A음, 또 4도위인 D음으로 연결되어 2도 하행하고 C＃음에 

머물다가 4도아래 G＃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성부인 제 Ⅱ바이올린과 비올

라의 음 진행은 같은 음형으로 장, 단2도의 불협화 음정으로 되어있다. 제2주

제는 A-C＃-E＃의 증3화음을 기초로 한 제1동기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

다.18) 

  제 2악장은 제 1악장과는 대조적으로 활기찬 리듬패턴이 사용 되었고, 그의 

Allegro Barbaro(1918)이후 론도풍의 원시적이고 야만적(barbaric)특징을 

18) Halsey Stevens, The Life and Music of Béla Bartó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1931),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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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작품이다.   

  제 3악장은 Lento이고 4/4박자로 제 1악장, 제 2악장과는 달리 느리고 독

특한 기법과 형식감각에 의한 표현적인 악장으로서,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표

정을 가진다.19)

  이 곡은 4개의 요소로 혼합되어 있고, 약음기를 사용한 불협화음의 움직임

으로 시작한다. 또한 제 1악장의 주제와 연관된 변주형태를 포함한다. 

3. 현악 4중주 제 3번 

  1924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쇤베르그의 12음 기법으로부터 충격과 침묵의 

3년간(1924-1926)을 거쳐서 1927년에 작곡된 제 3번은 필리델피아 음악

재단 협회(Musical Foud Society of Philadelphia)에 헌정된20) 2악장 구조

이다. 이 곡에서 바르톡은 지금까지의 서정적인 경향을 버리고 강렬하고 생명

감이 넘치는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형식은 2악장이지만 끊어지지 않고 연주된다. 이 두 부분은 다시 작은 4부

분으로 나누어지는데, Prima Parte(제1부), Seconda Parte(제2부), 

Ricapitulazione- dalla Prima Parte(제1부의 재현부), 그리고 Coda(제2부

의 재현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악장은 여리게 연주하는 지속화음을 배경으로 선율이 나타나는데, 지속

음군의 4개의 음과 선율을 구성하는 8개의 음 사이에는 공통 음이 없다. 이것

은 쇤베르그의 12음기법과 드뷔시의 인상파 음악에서 받은 영향이다.

19) Halsey Stevens, The Life and Music of Béla Bartó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1931), 182쪽.
20) Gleasm, Harold & Becker, Warren, Music Literature Outline, Bloomington: 

Frangipani(1980),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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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악장에서는 민요풍의 단순 소박한 선율이 나타난다. 바이올린에 의해서 

연주되는 주제 선율을 이어서 다시 민요풍의 저음 선율이 제 2주제로 나타난

다. 제 1, 제 2악장들은 캐논의 형태를 가지며 2-3개의 동기들만으로 곡을 

구성한다. 

  연주 측면에서는 제 1악장의 두 번째 부분부터 폰티첼로(sul ponticello)와 

콜레뇨(col legno)기법이 글리산도와 피치카토와 함께 음색을 밝게 하고 활기

찬 리듬과 함께 나타난다. 제 2악장의 첫 주제는 첼로의 피치카토로 연주되는 

3화음이 민속풍의 주세선율을 이룬다.

4. 현악 4중주 제 4번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4번은 제 3번과 함께 그가 작곡한 여섯 개의 현

악 4중주중 제2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음정적 재료를 사용한 주제를 새롭게 

변형, 발전시키며 건축학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성인 아치(Arch)형식으로 작곡

된 작품이다. 

  현악 4중주 제 4번은 프로 아르테 현악 4중주단(Pro Arte Quartet)에 헌

정된 것으로 1928년 작품이다.21) 제 4번은 다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번과 더불어 가장 무조적이며, 반음계적 불협화음적 이다.

  구조적 측면은 제 1, 제 5악장과 제 2, 제 4악장끼리 주제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느린 제 2, 제 4악장은 다소 서정적 특징을 보여준다. 아치

(Arch)형의 축이 되는 제 3악장 스케르쵸는 불가리풍의 리듬패턴과 9/8, 

11/8의 박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된 변화를 보여준다. 

21) Gleasm, Harold & Becker, Warren, Music Literature Outline, Bloomington: 

Frangipani(1980),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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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악장에서는 2도 구성에 의한 클러스터(Cluster)의 타악기적 효과, 네 

악기 모두가 함께하는 글리산도, 독특한 리듬(4/4박자의 한마디를 즉 8/8, 

3+3+2/8의 리듬으로 분할하고 있는 불가리라풍의 박자)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 2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음기가 사용되며, 반음계적 선율이 비올

라와 첼로에 의해서 나타난다. 

  제 3악장에서는 첼로의 선율이 이 곡의 중심을 이루며 진행되는데, 이렇게 

바르톡은 이 곡을 통해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자신만의 독특

한 기법을 만들어 내었다. 

  제 4악장은 제 2악장과 연관된 주제가 온음계적으로 진행하며 음역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고. 제 5악장에서는 제 1악장과 관련된 주제들이 더욱 발전되

어 진행한다. 특히 이 곡에서는 여러 가지 연주기법이 나타나는데, 현악기의 

표현영역을 넓히는데 성공하였다.

5. 현악 4중주 제 5번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은 절정기에 작곡된 곡으로 엘리자베스 스프레

이크 쿨리지 재단(Elizabeth Sprague Coolidge Foundation)에 헌정22)된 

1934년 작품이다. 바르톡은 1930년을 경계로 바르톡의 작품이 변화하기 시

작했는데 제 5번에서는 간결함, 고전질서의 회복, 민족성의 복귀등 그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제 3번과 제 4번은 무조적 불협화적 성향이 강하

지만 제 5번은 비교적 온음계적이며 조성적이다. 

22) Gleasm, Harold & Becker, Warren, Music Literature Outline, Bloomington: 

Frangipani(1980),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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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번은 제 4번과 같이 아치구조를 따르는 5악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조 중심음은 물론이고 빠르기 면에서도 서로 대칭되는 점과 대칭이 되는 악장

간의 주제의 관련성이 깊은 것도 제 4번과 건축학적인 면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제 5번의 작품은 4번보다 더 한층 성숙하고 박자의 구조가 더욱 균

형 잡힌 5악장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앞 작품의 특성인 극도의 압축이 없이 

파격적으로 느슨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곡 전체가 훨씬 쉽게 이해된다. 또한 

악장의 배열이 빠름(Allegro)-느림(Adagio Motto)-빠름(Vivace)-느림

(Andante)-빠름(Allegro Vivace)으로서 제 4번과 대조를 보인다. 2개의 느

린 악장은 강렬한 표현성을, 제 3악장은 춤곡 같은 경쾌함을 지니기 때문에 

악장간의 대칭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제 4번보다는 제 5번이 더 발전된 

형태라 볼 수 있고, 아치형도 더 철저하게 적용된다. 

  제 1악장과 제 5악장은 6음의 동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악장과 4악장은 

모두 3부형식(A-B-A)이다. 주제들은 없으며 동기들이 융화하여 부분적인 

구조를 만든다. 

  제 1악장에서 제1주제는 저음부에서 옥타브로 된 한음의 반복된 형태가 3

마디에 걸쳐서 나타나며, 박자는 2/4, 3/4 그리고 5/8등 여러 형태로 계속해

서 바뀌어서 나타난다. 저음부에 이어서 고음부에서는 1옥타브 위에서 캐논

(Canon)형식으로 응답을 한다. 이 두 부분은 대위법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지

며 짧은 경과구를 거쳐서 제 2주제로 이어진다. 제 2주제는 선율간의 간격이 

넓은 형태로 다성부로 나타나는데, 제Ⅰ, Ⅱ바이올린에 의해 연주되며 저음부

는 리듬현태가 대위법적인 모습으로 선율을 뒷받침한다.  

  제 2악장은 첼로의 지속음인 D가 중심을 이루며 화성적인 3화음의 위에서 

제Ⅰ바이올린이 화성과는 상관없이 반음계의 음들로 화음과 근접한 위치로 선

율을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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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번의 중심 악장인 제 3악장 스케르쵸(Scherzo)는 트리오(Trio)를 포

함하는데 C＃을 중심으로 도리안(Dorian)음계를 이룬다. 제 3악장의 전체 분

위기는 평온하며 불가리아풍 리듬을 가진 댄스음악이 때때로 나타난다. 트리

오부분은 10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오스티나토(Ostinato)가 약음기를 사용한 

바이올린이 연주하며 비올라는 민요풍의 선율을 연주한다. 3악장에 나타나는 

변박자는 민속무곡의 리듬에 따른 것인데, 9/8박자를 4+2+3으로 분리하거나 

10/8박자를 3+2+2+3, 2+3+2+3, 2+3+3+2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다.

  제 4악장은 제 2악장과 같은 형태로 모든 요소들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4악장의 선율은 2악장에서 보다 더욱 발전된 변주 형태이다. 

  제 5악장은 3화음과 약박자의 리듬 그리고 4화음의 구조가 주제를 이룬다. 

헝가리 민속선율이 비화성 형태로 나타나는데 B의 음계가 E음계에 의해 응답

된다. 이 악장은 2개의 주제가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제A(하행선율)-주

제B(상행선율)-주제B(하행선율)-주제A(상행선율)로 되어있다. 그리고 재현

부가 생략되어 있어서 두 개의 제1주제가 반복 없이 나타난다.

6. 현악 4중주 제 6번

  바르톡은 제 6번(1939)에서 더욱 고전적 양식으로 돌아갔다. 즉, 아치형을 

버리고 모토(motto)주제를 사용하여 전 악장의 주제로 삼았다. 이 작품은 헌

정 받은 콜리시(R.Kolisch)현악 4중주단23)에 의해 1941년 1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초연되었다. 

23) Gleasm, Harold & Becker, Warren, Music Literature Outline, Bloomington: 

Frangipani(1980), 102쪽.



- 21 -

  제 1악장은 비올라 독주로 주제 선율이 제시되고(마디1-13), 이 주제는 

확대 되어 4중주로 나타난다. 제 1악장은 제1, 제2의 주제 선율이 제시되고, 

발전부에서는 비올라, 첼로가 주제 선율이 제시 되는 동안 바이올린파트는 주

제의 마지막 네 음이 전위 역행되어 반주 패턴으로 제시된다. 이외에도 주제

가 다양한 형태의 오스티나토(Ostinato)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 2악장은 양외성에서 2성 대위를 펼치고 내성에서는 화성을 채우는 듯한 

성격으로 트레몰로로 진행된다. 이어 마르치아(Marcia)에서는 3부 형식으로 

랩소디(Rhapsodic)풍의 내용으로 표현 하였다.

  제 3악장에서는 제1주제가 두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불협화음의 음 도약의 

동기와 한음의 반복으로 되어있는 동기가 나타난다. 트리오(Trio)부분에서는 

9/8박자의 노스텔지어풍의 선율이 D장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제2주제는 리

듬형태가 1악장의 제2주제와 유사하게 나오고 선율은 1악장의 제1주제와 비

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 4악장에서는 매 악장마다 나오는 동일주제에 의한 리토넬로(Ritornello)

가 도입부의 형식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길이가 연장되어 나타나는

데, 제 1악장에서는 13마디의 길이가 제4악장에서는 45마디로 연장되어 있

다. 그러므로 리토넬로(Ritornello)가 제 4악장에서는 주조를 이루고 있다. 끝

부분에서는 제 1악장에서 서두 부분으로 나타났던 선율이 다시 나타나면서 

곡을 끝낸다. 이 곡은 순환하는 단일주제로 구성된 점에서 제 1번과 유사하

나, 느린 박자로 끝난다는 점에서는 제 2번과 같다. 리토넬로(Ritornello)스타

일로 시작되는 제 6번은 곡 전체를 순환하며 이 곡을 하나의 통일체로 만든

다고 하겠다. 

  이 곡은 아치(Arch)구조와는 다른 구성으로 이전의 제 1번과 제 2번의 초

기 낭만파적인 작곡형식을 가지고 있다. 제 1악장에서 비올라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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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to(슬프게)는 제 2악장에서 첼로를 통해 나타나며, 제 3악장에서는 풍자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세기 전반에 바르톡이 정열을 기울여서 쓴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는 바르

톡이 제 1번을 작곡한 27세부터 제 6번을 작곡한 58세 사이에 약 30년 동안

의 예술 전모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현대 음악가들과는 달리 꾸준히 

현악 4중주에 관심을 기울려온 바르톡은 20세기 음악사의 실내악 분야를 발

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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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 분석

1. 제 1악장 분석

 바르톡(Bartók, Béla)의 현악 4중주 제 5번 제 1악장은 전통의 소나타 

알레그로형식(Sonata-Allegro form)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고전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소나타 알레그로의 조성관계 라든지 제1, 제2주제의 발전

하는 모습들과는 크게 벗어나 보인다. 

  제시부(Exposition)의 제1주제 그룹군(마디1-44)은 규모면에서 상당히 

장대하다. 즉, <악보-5>의 A(편의상 마디1-13까지의 재료군을 A로 칭함)

는 두 개의 대조군 B(마디14-23까지의 재료)와 C(마디25-36까지의 재

료)에 의해 반복됨으로 마치 론도의 구조를 보여준다.<표-1><악보-5> 

그리고 B의 마디15에서는 제1바이올린의 선율선(동기X)은 제 2악장에서도 자

주 등장하여 제 1악장과 2악장 간의 유기적 관계24)를 보이고 있다. 이점은 뒤

24) 위의 악보는 제 2악장 마디27-28이다. 여기서 비올라-첼로성부에 네모로 표시된 세 개음

의 선율선은 제 1악장의 동기X와 본문의 <악보-5>의 B에 표시된 동기X가 같은 재료임을 

알 수 있다.

동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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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B 와 C의 동기는 제2, 3악장의 여러 곳에

서도 나타나고 악장간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제 1악장의 

재료들은 전 악장에 걸쳐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발전이라는 개념과 변형

(change)이라는 개념이 단지 소나타 알레그로형식의 발전부에서만 국한하고 있

지 않다는 점 일 것이다.

<표-1> 제시부 제 1주제부의 구조 

 

 마디: 1       13 14        23     24 25              36 37                    44

재료군:    A          B     A           C                  A

<악보-5> 바르톡 현악 4중주 제 5번 제 1악장 마디1-3, 14-16, 25-27

A: 마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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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계속

B: 마디14-16                     

C: 마디25-27

  

  특히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4번에 이어 제 5번에서도 전통 소나타 알

동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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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로형식에서 관찰되는 긴 주제 선율과는 달리 몇 개의 주요 동기들과 음

정적 세포군들에 의해 발전되어 가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악보-6>은 제 1주제부에 나타나는 동기들의 음정적 연관성을 체계적으

로 정리한 것이다. 즉,“동기1”은 B♭에서 장2도 상행하여 하행하는 보조

음 C의 구조이다. “동기1”은 마디4-5에서 E♭-E♮-F의 반음계적 선율 

선을 구성하는 “동기2”로 발전한다. “동기3”은 완전4도 도약, 마디8-9

의 “동기4”는 앞에서 사용된 음정구조이나 순서를 이리저리 다양하게 바

꿔 배열하여 “동기5”로 이어진다.

  <악보-6>의 점선의 의미를 설명해보자면 마디1에서 B♭-C로 진행하는 

장2도 관계는 마디44-45에서 D-E의 장2도로, “동기2”의 D♭-D♮-E

로(단2도-장2도)진행하는 음들은 마디44-45에서 F-F♯-G♯의 같은 음

정구조로 진행한다.

 “동기5”의 A♭-G♭-E♭-D♭(장2도-단3도-장2도)은 마디44-45에

서 A-G-E-D의 같은 음정구조로 짜여 있다.

<악보-6> 제 1주제부에 나타나는 동기들의 음정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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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6> 계속 

  

  이렇듯 음정의 짜임과 선율의 윤곽은 상호 관련이 뚜렷함을 알 수 있고 

마치 세포가 생식해 나가는 것처럼 발전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제 2주제부의 마디44-45의 동기들은 비록 같은 재료로 짜여진 구조이나 

극히 대조되는 음악적 분위기를 띄고 있다. 그 까닭은 빠르기의 변화25), 다

이나믹스의 변화  뿐만 아니라 옅은 텍스쳐의 변화로 전혀 새로운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마디59 에서 시작되는 발전부는 6개의 악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마디

59-69; 69-86; 86-103; 103-109; 109-126; 126-132)

25) 제시부의 제 1주제부(마디1-44) Allegro♩=138-132, 제2주제부(마디44-58) Meno 

mosso(너무 빠르지 않게)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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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부의 첫째 악구(마디59-69)는 트라이톤 관계인 E조에서 시작되며 

되풀이되는 음의 개수와 휴지부의 위치가 변형되어 시작된다.<악보-7>26)

<악보-7> 제 1악장 마디59-61

  

  두 번째 악구(마디69-86)는 제2주제의 재료들(원은 제1주제의 동기에서 

변형 결합)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부의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같은 음정구

조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발전부에서는 선율길이가 다소 축약되었고, 이는 

다른 성부에서 다시 도입되고 있다.<악보-8> 

<악보-8> 제 1악장 마디69-72

26) 원본에서는 셋잇단음표를 의미하는 숫자 3이 생략되어 있으나 논자는 인용된 악보에 이해

를 위해 3을 넣어 사보 하였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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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8> 계속 

  발전부의 세 번째 악구(마디86-103)는 아래의 두 성부(비올라, 첼로)가 

리듬적 오스티나토(Ostinato)로 진행되고, 위의 두 성부(제Ⅰ, Ⅱ바이올린)

는 마디4-5의 “동기2”가 변형되어 발전되고 있다. 즉, 음정과 리듬이 축

약되기도 하고 확대도 되어 나타나고 있다. <악보-9>

<악보-9> 제 1악장 마디86-89

오스티나토

동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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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단2도 음정의 포르테시모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악구(마디

126-132)는  제 1악장의 내적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되는 음, 단3도 진행, 순차적 하행 선율선 등은 동기1, 2, 3에서 출발

한 음정과 리듬의 변형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악보-10>

<악보-10> 제 1악장 마디126-128

  재현부(마디132-176)의 마디132-146은 제시부의 마디44-48의 아이

디어가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모든 선율이 전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악보-11>을 살펴보면 마디132의 비올라성부 5박에서 시작하는 중요 선

율 선은 제시부 마디44의 제2바이올린의 선율선을 장2도 낮추어서 정확하

게 전위형태로 나타난다. <악보-11> 

<악보-11> 제 1악장 마디132-135, 마디44-47

단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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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계속

마디132-135

 

마디44의 제Ⅱ바이올린선율의 전위형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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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계속

마디44-47

 

  비록 장-단조성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심조(pitch center)는 제시

부의 트라이톤 관계(여기서는 F♯-C, G♭-C, B♭-E)가 여기서도 유지되

고 있다. B♭이 제 1악장 전반에 토대가 되는 조성이지만 E의 Ⅰ에 대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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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로서의 어떤 맥락처럼 보여 진다. B♭-E의 관계는 트라이톤으로 진행하

는 선율선을 이루기도 하고, 윤곽을 구성하기도 하며, 또한 다른 트라이톤

(F♯-C)의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제 1악장의 종결구(마디177-218)는 앞의 재료들을 새롭게 조합하며 나

타나고 있다. 마디177에서 유니즌으로 나타나는 선율선은 마디4-5의 피치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율선은 마디178에서 모방(첼로→비올라)되고 제

Ⅱ, 제Ⅰ바이올린에서는 전위형태로 다시 모방되고 있다. 마디179의 첼로선

율은 비올라로 모방되고 제Ⅱ, 제Ⅰ바이올린 성부에서는 앞의 선율선이 전

위되어 각각 모방되고 있다. <악보-12>

<악보-12> 제 1악장 마디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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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계속

  종결구는 마디210에서 시작 된다. 여기서의 중심조는 다시 B♭에서 시작

해서 4마디 뒤의 트라이톤인 E로 진행되고 최후에는 다시 E-B♭으로 진행

되어 제 1악장을 끝맺는다.<악보-13>

<악보-13> 제 1악장 마디210-2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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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계속

 

  제 1악장을 요약해 보면, 1주제와 2주제가 대조적(외향적, 리듬, 텍스쳐, 

다이나믹스)이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음정구조와 윤곽은 상호관련성 뿐만 

아니라 유기성을 보여준다. 또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재료들은 제 2, 3악

장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며, 아취형을 보여주고 있다. 장, 단조의 조

성은 아니지만 B♭-E의 중심조는 선율선의 흐름뿐만 아니라 특히 제 1주

제의 여러 동기들은 B♭에서 시작해서 점차 장2도, 장3도, 완전4도 등의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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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이 포괄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2>는 제 1악장의 세부 구조를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27)

27) Mary, Wennerstrom, "Form in Twentieth-Century Music." In the Aspects of 

Twentieth Century Music, ed. Garye. Wittlic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197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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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  부  (1~58)

(Exposition)

발  전  부  (59~132)

(Development)

재  현  부(132-176) 

(Recapitulation) 
  Coda(177~218)  

Measures  1 -   14 -  23 -  25 -  37 -  44 -

     13     23    24    36     44    58

 59 - 69 - 86 - 103 - 109 - 126 -

      69  86   103   109   126    132

 132 -   147 -    159 -

       146      159    176

177 -   202 -   210-

      201    209     218

Motives
   A     B      A     C      A

            Ⅰ                         Ⅱ  

  A   A and  C and   A     A  return of

            Ⅱ     A            Ainverted

 inverted Cinverted  Ainverted 

     Ⅱ              Ⅰ

Aand     der.of      A

  Ⅱfrog   motive

Pitch

    Focus
B♭-E F♯-C♯ C♯ E♭-A C-F♯   B♭-F  E    G-B♭   G    haif-step E   F - E  F♯-C    G♭-C   B♭-E A - E           B♭-E-B♭

Dynamic   f        P      ff     f      ff        P     f      f       ff        f    ff     ff    P          f        ff Pcres.to f     f       ff

 Tempo

 (♩= )
 132     120 120      132  132    112 138,160 160  132 138  120,150  132  112         132     132 68,184     168    138

Bartok's

 Timings

 (inseconds)

 22.5       22              35        49      41.5              74            13   47          24       31  33.5           30

<표-2>  바르톡 현악 4중주 제 5번 제 1악장의 세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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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악장 분석.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 제 2악장은 56마디길이의 3부 형식

(A-B-A)으로 다섯 악장 중 길이가 가장 짧은 악장이다.

  제 2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1-2

음, 장식적인 몇 개의 음을 거쳐 두 번째 음으로 진행하는 동기, 또는 선율

적 단편들로 결합되어 섹션을 구성 하고 있다.

  인용된 <악보-14>를 살펴보면 첫 마디의 제1바이올린은 F#트릴에서 

E#으로, 첼로파트는 역시 C#에서 장식음을 거쳐 E로 진행 하고 있다. 마

디2에서는 제Ⅰ바이올린의 동기가 완전4도 아래에서 모방되고, 비올라는 시

간차를 두고 첼로의 모티브를 장9도 위에서 모방한다. 마디3에서는 첫마디 

제Ⅰ바이올린의 단2도 하행진행이 전위 되서 단2도 상행을 거쳐 단7도 아

래에서 다시 단2도 하행하고 있다.

  앞의 동기의 리듬은 이분음표 길이로 시작되나 여기서는 8분 음표 리듬

으로 축약됐다. 다시 말해 비록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되었더라도 여전히 단

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악보-14> 제 2악장 마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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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계속

  

  마디10-11에서는 하3성부에서 코랄이, 제Ⅰ바이올린에서는 모티브가 확

장된 선율 선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텍스쳐의 변화로 나타났다. 

<악보-15>

<악보-15> 제 2악장 마디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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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섹션인  마디31에서는 서정적인 헝가리풍의 선율이 등장한다.<악보

-16> 

  여기에서 선율의 구성을 살펴보면, 바르톡의 제 2시기 작품에서 이미 시

작되었던 선율작법28)임을 알 수 있다. 즉, 제1바이올린의 완전4도 진행은

28) 바르톡이 저술한 논문 “The Influence of Peasant Music on Modern Music"(1931)

에 의하면 바르톡이 민속선율을 그만의 독특한 현대적인 작법으로 응용해서 작곡한 방법론

을 3단계로 분류   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민속적인 선율들은 그대로 인용해서 

병행3화음, 7화음, 9화음의 화성적인 흐름으로 사용했다. 첫 번째 악보는 바르톡의 마가야 

선율인 ”Mikor gulasleg eny voltan....."을 따와서 화성화한 초기의 피아노곡인 바가텔

(Bagatelle)제4번(1907)의 전반부이다. 이 작품에서 바르톡은 마가야 선율을 상성부에 두

고 에올리안 D모드를 토대로 해서 첫 두 마디는 3화음과 병행5도(저음부)의 진행을 두었

고, 마디3부터 해결하지 않은 병행7화음의 화성진행을 사용했다. 두 번째 악보를 관찰해보

면 마디5-6과 10, 11에서 상성부와 하성부에 각각“Parlando rubato"의 리듬으로 사용하

여 종소리와 같은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의 시점에서는 초기의 것보다 현대

적인 작법으로 민속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본다.

<Bagatelle 제4번(1907)의 전반부>

<헝가리 농민가에 의한 8개의 즉흥곡 중 제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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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반음 아래 C에서 다시 완전4도 하행하고 있다. 마디32의 G도 

다시 감5도 D♭을 거쳐 완전4도 C에서 F로 진행하는 선율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악보-16>

<악보-16> 제 2악장 마디31-32

<앞의 각주 계속>

<헝가리 농민가에 의한 8개의 즉흥곡 중 제 7번>

이희정,“벨라 바르톡의 현악합주를 위한 디베르멘토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2001),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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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46에서는 A의 재현으로 앞의 요소를 더 짧게 축약하였다. 마디50에

서 5마디의 코다 역시 시작 부분의 동기들로 구성되었다. <악보-17>

<악보-17> 제 2악장 마디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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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계속

   

  제 2악장을 정리해 본다면 5개의 악장 중 제일 짧은 악장으로 3부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티브와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주

제선율은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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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악장 분석

  제 3악장은 스케르쵸(Scherzo), 트리오(Trio)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통

의 스케르쵸 트리오악장(고전의 미뉴엣-트리오악장도 마찬가지)에서처럼 

되풀이되는 다카포 스케르쵸(Scherzo da capo)와는 달리 작곡가는 새롭게 

작곡하여 다카포 스케르쵸 섹션을 구사하고 있다. 즉, 바르톡은 다카포 섹션

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통에서 보아오던 반복기호가 없이 전혀 새롭게 전개 

되서 진행시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아래 도표는 앞에서 언급한 전통의 

스케르쵸와 바르톡의 스케르쵸 구조를 비교하여 도표로 요약해 본 것이다. 

<표-3>

<표-3> 전통의 미뉴엣 트리오와 바르톡의 트리오. 

전통:                                                  D.C

           

                  스케르쵸           트리오         다카포 스케르쵸

바르톡:         

 

  바르톡의 스케르쵸 제시부는 66마디의 길이이나 다카포 스케르쵸 섹션은  

훨씬 긴 92마디의 길이일 뿐만 아니라 앞의 재료를 사용하였어도 새로운 

짜임으로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다.<악보-18>

<악보-18> 제 3악장 A:스케르쵸 섹션,마디1-7, B:다카포 스케르쵸 

섹션,마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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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계속

A: 스케르쵸 섹션, 마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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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계속

B: 다카포 스케르쵸 섹션, 마디1-6

  <악보-18>은 제시부와 재현부의 시작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A와B를 서

로 비교해보면 제시의 스케르쵸인 A(스케르쵸, 마디1-7)의 첼로 파트는 

불가리풍(Alla bulgarese)의 리듬반주와 제Ⅱ바이올린의 선율선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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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B(다카포 스케르쵸, 마디1-6)는 제Ⅰ바이올린의 주선율이 두 번째 

마디의 첼로파트에 모방되어 대위적 음악의 짜임을 끌어가고 있다. 또한 A

의 첼로파트를 보면 4+2+3의 비대칭적 리듬구조를 띤 불가리풍 리듬의 반

주적 진행이며, B의 첼로부분은 민속적 특색을 띠는 3도구성의 아르페지오

(Arpeggio)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트리오 섹션<악보-19>에서는 또 다른 비대칭의 3+2+2+3박자로 구성

되어 있다. 첫마디의 선율구성 역시 반음을 거친 완전4도는 다시 반음 상행

하며 완전4도를 하행하는 특유의 바르톡 선율작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첫

마디의 8분 음표 구성의 10박은 이후 13회 되풀이되는 오스티나토 패턴구

조를 이루고 있다.

<악보-19> 트리오 섹션, 마디1-3

  

  트리오섹션의 15마디에서는 다시 단2도 위의 조로 7회 되풀이되고 있고, 

마디15의 비올라 파트는 앞과는 달리 2+3+2+3의 리듬구조로 제Ⅰ바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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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과는 대가 되는 대위를 보여준다. <악보-20>

<악보-20> 트리오섹션, 마디15-17

  제 3악장을 요약해 보면, 스케르쵸(Scherzo)-트리오(Trio)-다카포 스

케르쵸로(Scherzo da capo) 앞보다 훨씬 더 길고 앞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마치 소나타 알레그로의 발전부처럼 새로운 짜임을 구사하고 있다. 

2+3+3+2의 비대칭 박자로 불가리풍의 리듬과 선율(바르톡의 반음계 구조

에 의한 진행으로)로 스케르쵸 특유의 특징인 휘몰아치는 듯 한 분위기를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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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악장 분석

  제 4악장은 2악장과 같은 템포와 형식구조(A-B-A)를 취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도 2악장과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 2악장에서처럼 제 4

악장에서도 모티브와 단편들의 진행만 있을 뿐, 주제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1-2마디의 제Ⅰ바이올린의 단편, 마디2-3의 첼로파트의 단편

들은 두 성부다 두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이들의 단편들은 제

Ⅱ바이올린과 비올라에서 모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 2악장에서 구사된 

것과 상당히 유사한 작법으로 보여 진다. <악보-21>

<악보-21> 제 4악장 마디1-4

 마디43에서는 시작되는 Ⓑ는 각 성부가 피아노로 시작된다.“espr.”마크

가 부여된 제Ⅰ바이올린의 8분음표의 선율, 비올라의 규칙적인 리듬의 장9도 

진행, 역시 “con sord”인 제Ⅱ바이올린의 32분 음표 스켈풍의 선율 등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정적인 패시지를 제2악장 Ⓑ의

모방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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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악장 마디26) 구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즉, 제2악장 Ⓑ의 특징인 정지적

인 템포, 72분 음표 리듬의 음계, 제1바이올린의 4도진행의 민속적 선율 구조 

등은 이러한 4악장의 관련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일 것이다. 

<악보-22>

<악보-22> 제 4악장 마디42-44

 제 4악장의 82마디의 재현에서는 앞의 첫 째 마디의 되풀이되는 B음들은 

한 개만 취하는 대신 한마디 동안 지속하고 있다. 마디82-83에 걸쳐서 진행

되는 B-C는 단2도 상행하며, C-D로 동형진행하고 E♭-D-C로 확대되고 

이다. 재현은 20마디로 축약되었다. <악보-23>

<악보-23> 제 4악장 마디82-88, 제Ⅰ바이올린 선율

Ⓑ Piu lento

단2도 상행           동형진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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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악장은 제 2악장과 같은 형식구조, 템포, 모티브와 단편들로만 구성된 

짜임 등등은 제 3악장을 축으로 해서 악장간의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제 

4악장은 2악장보다는 다소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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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악장 분석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 제 5악장은 형식과 동기 등이 제 1악장과 유

사하다. 하지만 음악적 짜임에 있어서는 모방 기법; 캐논; 스트레토(Stretto), 

전위, 역행, 퓨그등 여러 대위적 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아래의 

<악보-24>를 보면 서주의 동기는 3-4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디14-18까

지 제시되는 주제는 제 1악장의 <악보-6>에서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제 1악장(앞의 <악보-6>마디44-45)에서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모티브가 

제 5악장의 마디17에서는 전위되어 하행진행 되고 있다. 마디35에서 악티브 

중복으로 나타나는 주제 선율은 1마디 뒤에 하성부에서 모방되어서 진행하며 

케논적으로(Cannonic)전개된다.

<악보-24> 제 5악장 마디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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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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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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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면 마디43, 마디83에서는 4성부에서 주제가 모방되고 있다.<악

보-25>

<악보-25> 제 5악장 마디43-46, 마디83-86

마디43-46

마디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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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202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며 역시 모방 기법에 의해 나아간다. 

<악보-26>

<악보-26> 제 5악장 마디202-213

 

  마디350에서는 두 번째 경과구가 나타나고 있다.29) 여기서도 선율적 단편

29) 첫 번째 경과구는 마디183-2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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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 1악장에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디368-479는 발전부로 그 자체가 하나의 퓨그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바

이올린과 제Ⅱ바이올린은 "col legno"30)의 기법으로 각주에 인용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스네어 드럼 패시지와 상당히 유사한 타악기적인(스네어 드럼이 

흔히 연주하는 주법31))주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네 악기의 현악기는 

타악기적 주법을 묘사하고 있다.

  <악보-27>에서 마디368의 비올라파트에서는 E음으로 시작되는 주제 선율

이 나타나며, 이 주제는 마디380, 제Ⅱ바이올린에 의해 트라이톤의 관계인 B

♭으로 응답(Answer)되고 있다. 이 역시 제 1악장 제시부의 B♭, 발전부의 

시작음인 E는 트라이톤의 관계지만 여기서는 수직적으로 구사되고 있다.

  

<악보-27> 제 5악장 마디368-386

30) With the Wood. 부드럽지만 울림은 다소 미흡. 프랑스 인상학파의 악보에서 흔히 나타나

는 현악기의 특수 주법. Kent, Kennan, Donald, Grantham. The Technique of 

Orchestr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1990, Fourth Edition): 65쪽

31) Rimsky-Korsakoff, Scheherazade

Kent Wheeler Kennan, The Technique of Orchestration. (박 재열, 이 영조역 서울: 정음 

문화사,1983: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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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계속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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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480에서 시작되는 재현부는 전통의 재현과는 전혀 다르다. 제시부에서

의(마디17) 온음-온음-반음-반음의 모티브가 유니즌으로 전개되며, 재현에

서는 모티브가 반음계적으로 변형되고 길게 확장하며 근접모방(Stretto)을 하

고 있다. <악보-28>

<악보-28> 제 5악장 마디480-491

 

  마디699에서는 제Ⅱ바이올린에서 A Major의 평범한 선율이 Ⅰ-Ⅴ의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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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성적 반주로 연주를 하고, 마디710에서는 A조의 선율이 제1바이올린에

서 B♭Key로 전조되어 되풀이하고 있는 반면에, 제Ⅱ바이올린에서는 그대로 

A Major의 Ⅰ-Ⅴ의 화음을 하고, 비올라 파트에서는 A Major Ⅰ화음을 

Pizzicato를 하고 있다. 첼로파트는 Ⅰ-Ⅴ-Ⅰ-Ⅴ의 A Major의 화음을 계속 

연주하는데, 이때에 A Major와 B♭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Polytonality(복조

성)의 현대적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악보-29>

<악보-29> 제 5악장 마디 699-720

A Major

 A Major : ⅤPedal

B♭Key

A Major: Ⅰ    Ⅴ     Ⅰ    Ⅴ     Ⅰ    Ⅴ     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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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721-828의 107마디 길이의 방대한 코다(Coda)는 앞의 재료들을 스

트레토; 모방;전위 기법에 의해 동기를 더 확대하여 발전하고 있다. 

  마디748에서는 비올라파트와 첼로파트에서는 오스티나토)의 패턴으로 되풀

이하는 반면, 제Ⅱ바이올린과 제Ⅰ바이올린은 스트레토로 전위되어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악보-30> 

<악보-30> 제 5악장 마디748-751

  제 5악장은 제 1악장과 동일한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틀을 담고 있다. 또

한 악보 상으로 1악장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대위적 짜임으로 구성되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발전부는 푸그

의 틀로 되어 있지만 전통의 푸가와는 다르다. 전통의 푸가는 Ⅰ-Ⅴ의 관계

이나, 여기에서는 트라이톤(Triton)의 관계에서 응답하는 점이 다르다. 또 재

현부에서는 단순한 반복의 재현이 아니다. 모티브는 변현되고, 음악적 짜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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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마디699에서는 전혀 새로운 선율로 전통의 조

성이 제시되고 난 뒤에 A Major, B♭Key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조성

(Polytonality)의 현대적 기법으로 작곡 되었다. 코다 역시 108마디의 길이로 

짜여진 방대한(여기에서도 재료 전개과정이 변형되고)전개를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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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바르톡이 작곡한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는 20세기 전반의 현악 4중주 사를 

대표할 만큼 중요한 작품이다32)

  바르톡이 작곡한 여섯 개의 현악 4중주는 바르톡의 음악양식을 나타낼 뿐

만 아니라 고도의 창의적인 그만의 음악적 어법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

내고 있다. 

  그의 현악 4중주곡들은 양식적으로 3기의 시기로 흔히 나뉘어져 평가 되고 

있다. 즉, 제 1기에 속하는 현악 4중주 제 1번(1908)과 제 2번(1916)은 후

기 낭만파적 화성을 기초로 한 대위, 푸가형식의 특징을 보여주며, 제 에 속하

는 제 3번(1927)과 제 4번(1928)은 모티브 작법과 구조적 논리가 정점을 

이루는 시기로 보여 진다. 제 3기에 속하는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은 

제 4번과 마찬가지로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 1악장과 5악

장, 2악장과 4악장은 대칭을 이루며 3악장이 중심이 되는 아치(Arch)형의 형

식으로 만들어 졌다. 제 3악장 스케르쵸-트리오를 축으로 제 1악장과 5악장

은 소나타 알레그로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 2악장과 4악장은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서로 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에서 분석한 

제 5번의 다섯 개의 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1) 바르톡의 현악 4중주 제 5번 제 1악장에서는 흔히 전통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에서 관찰되는 긴 주제선율의 제시와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몇 개의 주

32) Paul Griffiths, Encyclopedia of 20th Century Music, London, Thomas and Hudson 

Ltd.,(1986),27쪽. 재인용: 우효원,“Béla Bartók의 String Quartet No.4 분석연구,”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2001),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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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기들과 음정적 세포군들이 연관성을 갖고 발전되는 모습은 대단히 흥미롭

다. 또한 제 1악장의 몇몇 동기들은 제 2악장과 제 3악장에서 변형되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기성을 발휘하며 악장간의 통일성을 구축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베토벤의 중기, 후기 소나타에서 제 1악장의 모티브

가 전악장의 모티브로 활용된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2) 이외에도 주조음인 B♭키는 발전부에서 트라이톤의 관계인 E조로 시작되

는가 하면, 선율선에서 B♭-E, F♯-C로 진행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3) 제 2악장은 5개 악장중 제일 짧은 악장이다. 3부구성의 틀로 짜여 졌으며, 

모티브와 단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주제선율은 없다. 

4) 제 3악장은 스케르쵸(Scherzo)-트리오(Trio)-다카포 스케르쵸

(Scherzo da capo)로 전통의 스케르쵸-트리오와는 다른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반복기호에 의한 다카포 스케르쵸가 아닌 길게 발

전된 재현의 스케르쵸가 작곡되어 있다. 재현의 스케르쵸는 제시부의 스케

르쵸보다 훨씬 더 길뿐만 아니라 앞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마치 소나타 알

레그로의 발전부처럼 새로운 짜임을 구사하고 있다. 또는 2+3+3+2의 비

대칭 박자로 불가리풍의 리듬과 선율을 사용하여 민속적 풍의 분위기를 자

아내고 있다.

5) 제 4악장은 제 2악장과 같은 형식구조, 템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티브 

단편들로만 구성된 짜임을 보여주며, 제 2악장 보다는 다소 길다.

6) 제 5악장은 제 1악장과 동일한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틀을 담고 있다. 

또한 악보 상으로 1악장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대위적 짜임으로 구성되는 점이 다르다. 특히 발전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푸그로 되어 있으나 전통의 푸가와는 전혀 다르다. 전통의 푸가는 Ⅰ

-Ⅴ의 관계이나, 여기에서는 트라이톤의 조성관계에 있는 조로 응답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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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또 재현부에서는 단순한 반복의 재현이 아닌 변형된 모티브에 의

한 대위적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복조성(Polytonality)의 현대적 기법

으로 작곡 되었다. 

  코다 역시 107마디의 길이로 짜여진 방대한 전개를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

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든의 고전의 소나타 형식은 5개의 악장Ⅰ-Ⅱ-Ⅲ-Ⅳ-Ⅴ중 Ⅱ와Ⅳ는 

스케르쵸 형식을 취하여 형식적 대칭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톡은 5개

의 악장 중 제 3악장 스케르쵸(Scherzo)-트리오(Trio)-다카포 스케르쵸

(Scherzo da capo)를 축으로 제 2, 제 4악장은 3부 형식(A-B-A)을 취

함으로 대칭구조를 보여주고, 또 제 1악장과 제 5악장은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취하며 역시 대칭을 이룸으로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베토벤의 중기, 후기에 단일 모티브가 전 악장에 구성되는가 하면, 바르

톡의 제 5번은 모티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전 악장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 

점이 비교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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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 Study on Béla Bartók's String Quartet No. 5

                               Park, Jung-Nim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Music Major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University

In the first movement of Béla Bartók's String Quartet No. 5, It 

is hard to find out typical long thematic line which is shown in 

traditional Sonata Allegro form.  Only several motivic fragments were 

appeared and developed with some relationships.  Also it is observed 

that the motive in the first movement was modified and developed to 

the second, the third, the fourth, and the fifth movement.  These 

facts allowed an organic whole and a similarity and derived a 

structural unity of each movement.  It was also discussed that this 

manner was quite similar to that of the middle and the late period of 

Beethoven's sonata-the first double motives were connected 

thematically and employed as developmental materials in all four 

movements.

In the composition of the String Quartet No. 5, the B ♭ key 



of main theme was started with E key in development phrase to 

maintain the relation of tritone and even main melody was progressed 

with tritone interval.

 In the second and fourth movements were symmetric relation 

in formation and structure.  These were not developed with the long 

main motive but with fragmentary motive.

 The third movement was Scherzo-trio movement which was 

composed with asymmetric Bulgarian rhythm and traditional melody 

and this was special with redeveloped, reemerged Scherzo section 

which was not repeated with da capo.

The fifth movement was consisted with identical Sonata 

Allegro form but is was seen contrapuntal composition in structure.  

Especially, in development phase, it was composed in Fugue but there 

was no tonality relation that was consisted in traditional Fugue from 

Ⅰ to Ⅴ and it was responded with Triton.  Also certain section was 

composed with Bitonality and it draw out characteristic impression 

with other modern technique.  The coda which had 107 syllables 

showed extensive development was similar with Beethoven's Sonata 

form.

These Bartók's String Quartet No. 5 was written during the 

maturity period of Bartók musical life in which contained various 

changes such as his unique melody, structural development, and new 

approach to traditional folk music.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describes the method and 



extent of analysis.  The second chapter contains the development 

history of String Quartet and there is an overview of all six Bartok's 

String Quartet in the thir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each movement of Bartók's String 

Quartet No. 5 analyzed separately and the relation of each movement 

which is analyzed from the first to the fifth movement is reviewed.  

The arch form-the large formal outlines which is also discussed.

 The final fifth chapter contains the analysis of all five movement as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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